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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LNG 공동 저장시설 건설
가스공사, 오만 석유가스부와 MOU 체결 … 입지 선정에 비용 절감

한국이 오만 정부와 공동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산업자원부는 6월2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원걸 산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오

만의 석유가스부가 LNG 공동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LNG 생산국인 오만과 공동 저장시설 건설․운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제 LNG 시장의 불확실

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LNG 생산국에 공동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면 국내에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수반되는 입지 선정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 투자로 투자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걸 차관은 MOU 체결에 앞서 아메드 마키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오만과 LNG 등 에

너지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자

(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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